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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확산 기조에 따라 국민의 관점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하였다. 기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급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요인을 실증하는 것이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전제하였다. 특히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핵심인 데이터 요인을 반영하였다. 독립변수는 공공데이터 요인(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데이터 리터러시를 반영하고, 조절변수는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으로 
설정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영향을 실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조절회귀분석결과에서 조절변수인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은 직접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과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으로 첫째,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의 
보편적인 데이터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의 양질의 데이터 기반 산출물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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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Effect of Perception on Open Government Data and Data Literacy 
by Citizen on Perception on Data-based Public Administra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Perception on Data-based Policy and Public service

Seo, Hyungjun*

This study aim to reveal determinant factors by citizens on data-based public administration due to the 
data-based trend in public sector stemm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 Previous studies regarding data-

based public administration have targeted public employees as the provider, but this study targeted citizens as the user 
owing to improving revitalization of data-based public administration. It designated factors of open government 
data(perception on release of open government data, perception on quality of open government data, usage status on 
open government data) and data literacy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designated perception on data-based policy and 
public service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erception on release of open government 
data, perception on quality of open government data, usage status on open government data, and data literacy has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 on data-base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perception on 
data-based policy and public service has directly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 on data-based public administration, and 
perception on data-based policy and public service has posi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n 
release of open government data and perception on data-based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drew beneficiaries 
oriented open government data discovery for utilization, improvement of universal civic data competency, and spread 
of data-based output with high quality as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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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에게 공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긍정적 인
식 및 활용 의지가 중요하다. 공공기관이 생성하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결국 정부의 데이터 기
반 행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된다. 데이터 역량은 구체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를 중심으로 시민의 데이터 역량을 확인한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수집 · 관
리 · 분석 · 시각화 · 해석 등에 대한 능력에 해당한다(박종
남·조예은, 2021; Carlson et al., 2011;  Wolff et al., 
2016).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이 높다는 것은 데이터 활
용 및 이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지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역량과 데이
터 기반 행정을 조절하는 변수로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을 반영하고자 한다. 데이터 기반 및 정
책 및 공공서비스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따른 주요 산출
물이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
이다. 주요 변수 들이 데이터와 관련되기 때문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제한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관련 요인과 데이터 역량 요인
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데이터 기방 행정에 대한 영향을 
실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수행하고 해당 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
고, 주요 영향요인들의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 미치
는 영향을 실증하게 된다. 분석내용은 시민들의 공공데
이터 및 데이터 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정부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유의미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데이터 기반 행정의 개념 및 현황

데이터 기반 행정의 유래는 선택적인 증거의 활용, 특
정한 집단의 관점에 대한 의존성, 편향된 이념 및 편견,  

I. 서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디

지털 전환의 확산은 공공부문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는 과거 전자정부 도입 이상으로 공공 프
로세스의 근본적인 혁신을 야기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
다(윤건, 2022; Seo & Myeong, 2021; Ubaldi et al., 
2020; van Ooijen et al., 2019). 공공부문의 디지
털 전환에 따른 주요 화두는 데이터 기반 행정(Data-
based public administration)으로,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따른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를 수집 · 
저장 · 분석할 기술의 진보에 따른 결과이다. 데이터 기
반 행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개념에서 기인하며 불
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데
이터를 토대로 정책 ·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서
형준, 2019; 이정아, 2015). 미국의 증거기반정책결정
법, 영국의 행정데이터 연구, 일본의 관민데이터활용추
진법 및 포괄적 데이터 전략 등 주요국의 정부에서도 데
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김법연, 2020; 윤건, 
2022; 윤건 · 김철우, 2021). 국내의 경우 2020년 6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
공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공급자인 정부
의 입장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은 필연적이지만 수
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지지를 얻
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에 대한 인식 및 데이터 역량을 반영하고자 한다. 디지
털 사회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데이터에 대한 인지와 활용 능력은 시민마다 차이가 있
고 이러한 데이터 관련 요인은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
해 시민들의 지지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제한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로,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활용성이 증대되
었다(서형준, 2017; OECD, 2018; World Wide Web 
Foundation, 2017). 공공데이터 개방은 시민 등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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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신속한 능력을 자동화와 증간을 통해 저렴하게 제
공하며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해
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에게 혜택
을 제공하기 위해 점차 개인화되고 상황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대표적이다(Broomfield & Reutter, 
2021). 종합하면 데이터 기반 행정은 최신 기술 도입
을 통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도
입되었으나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방대한 데이
터의 유입에 따라 적용 범위 및 사회적 영향도 확대되
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재구조화라는 대전환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선지원, 2021; Redden, 2018; 
Ubaldi et al., 2020).

주요국의 데이터 기반 행정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미국은 2019년 증거기반법(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을 제정하였
다. 법률명에 데이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세부 내
용을 보면 데이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Ⅰ장에
서는 연방정부의 증거구축 활동 규정을 통해 데이터 관
련 게획 및 조직을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증거구축계
획을 위한 전략계획과 평가계획의 마련, 각 기관에 증
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제관 임명, 증거구축을 위
한 데이터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Data 
for Evidence Building, ACDEB) 설치 등이다. Ⅱ장
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법(Open government data 
act)관련 규정을 통해 연방정부가 생성하는 공공데이
터 활용 방안을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방데이터
계획 마련, 각 기관의 데이터 목록(Comprehensive 
Data Inventory: CDI) 구축, 연방정부 데이터 창구 운
영, 각 기관 데이터 최고책임자(Chief Data Officer, 
CDO) 임명,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최고데이터책임자회의(Chief Data 
Officer Council, CDOC)를 설치 등 이다. Ⅲ장에서는 
비밀정보보호와 통계적 효율성을 관련 규정을 통해 통
계 목적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기관, 비밀정보보호, 증거를 위한 데이터 접근 등이
다(윤건 · 김철우, 2021).

어림짐작 등에 영향을 받는 의견 기반 정책(Opinion-
Based Policy)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증거 기반 정책
(Evidence-Based Policy)의 등장에서 비롯된다(윤건 
· 김철우, 2021; Davies, 2004). 증거 기반 정책에서는 
합리성과 체계성에 기반하여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합
리적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Sutcliffe & 
Court, 2005). 데이터 기반 행정은 증거 기반 정책결정
의 진화된 형태로 객관적 · 과학적 행정을 실현하려는 시
도에 해당한다(황성수 외, 2024). OECD는 데이터 기
반 행정을 공공부문의 정책, 서비스 설계 및 전달에 있
어 데이터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요구 충족과 예측, 더 나은 서비스와 정책 전달, 공공 전
반의 데이터 통합 · 접근 · 공유 ·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
이터 거버넌스 구조, 데이터 전달 관련 기제의 개발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Ubaldi et al., 2020). 2020
년 제정된 국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을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 · 단
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 
저장 · 가공 · 분석 ·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
행하는 행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책결정, 서비스 제공, 조직 관리, 혁신을 위해 고도
로 통합된 자원으로써의 데이터 개념을 촉진하게 된다
(van Ooijen et al., 2019). 한편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책결정, 과거 전자정부와 같은 최신 기술 도입 측면
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
해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 행정 효율화를 
넘어 시민과 교류하고 시민에 대해 배우는 민주주의 시
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루는 공공부문에 대한 총체
적인 개혁에 해당한다(선지원, 2021; Redden, 2018). 
데이터 기반 행정은 방대한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인
공지능 및 머신러닝과 같은 진보된 기술을 통한 데이터 
분석 등의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된다. 이러한 데이터 기
반 행정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도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해 더 많고, 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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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2020년 제정된 데이터 기반 행정법’ 이다. 총 4장
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동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장 
추진체계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데
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에서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포함되는 데이터에 대한 등록 규정, 수집 및 활
용 규정, 제공 관련 규정, 민간 데이터 제공 요청, 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4장 데이터 기반 행정
의 기반 구축에서는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데이터 기
반 행정 표준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데이터기반행
정 책임관, 데이터분석센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 보급,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데
이터 관련 민간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 데이터 기반 행정이 국민에 미치는 효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목적은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부
문의 전환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를 도모하고 궁극적으
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인한 효과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시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다(van Ooijen et 
al., 2019).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대용량의 데이터 분
석은 행정과 정책의 시간적 적실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개인화된 맞춤형 데이터의 적용을 통해 국민의 활동에 
기여 할 수 있다(윤건, 2022).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되
면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
이다. 특히 데이터 기반 행정의 등장으로 인해 주목 받
는 것은 오늘날 다양한 사회문제가 서로 융합되면서 등
장하고 있는 난제(wicked problems)에 대한 선제적
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선지원, 
2021; 윤건 · 김철우, 2020; 이재용, 2022; 이지안 외, 
2024; Thapa, 2019). 기존에는 데이터의 부재 및 데이
터 분석 기술의 미비로 인해 각종 정책난제에 대한 신속

영국은 2013년 행정 데이터 연구센터(Administrative  
Data Research Center, ADRC) 산하에 행정 데이
터 연구 네트워크(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 ADRN)를 설립하였다. ADRN은 행정 데이
터 사용을 원하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연구용 통합 행
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역할로, 안전한 환경에
서 행정 데이터가 연계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
다. 이후 ADRN은 2018년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영국 
행정데이터 연구(Administrative Data Research UK, 
ADR UK)로 개편되었다. 영국의 정보보호법, 디지털 경
제법에 근거한 ADR UK는 기본적으로 행정 데이터 접
근 및 이용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며 정부가 생성한 다양
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상시적인 연구용 데이터 세
트를 구축하고 이를 승인된 연구자에게 정책 연구 목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근거 기반 정책 결정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한은희, 2020).

일본은 2017년 ‘세계 최첨단 IT 국가창조 선언 ·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 활용에 
의한 증거기반 정책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각 부처에 데
이터 중심 행정정책(Evidence-Based Policy Making, 
EBPM) 총괄관을 설치하고 해당 부처의 증거기반 정책 
추진에 관한 내용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EBPM 추진 
총괄관은 통계 등 데이터의 활용 상황의 모니터링 및 활
용에 관한 지도와 지원 등을 통한 사실 및 과제의 인식, 
정책의 입안과 평가의 통계 등 데이터의 취득 · 정비 · 활
용 및 평가의 질 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 ‘관민
데이터활용추진기본계획실행위원회 내에 ‘EBPM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EBPM 추진위원회는 2018년 
4월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의 확보·육성 
등에 관한 방침’, ‘통계데이터 제공 등의 판단을 위한 가
이드라인’, ‘2018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입안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 등을 발표하였다(김법연, 2020).

국내에서도 데이터 중심의 급속한 기술 패러다임 변
화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방
안이 추진되어오고 있다(김법연, 2020; 윤건 · 김철우, 
2020) 국내의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실질적인 정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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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데이터 기반 행정은 국민들이 수요자만이 아닌 
공급자적 역할도 기대할 수 있어 이는 융복합 사회난제
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의 입
장에서도 참여를 통한 성취감을 증대시키고, 수요에 맞
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가능케 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국민에도 편익이 되는 측면이 있
으나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은 다소 공공부문의 관점
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민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
이 적지 않다. 이미 많은 정책 및 공공서비스 등이 데이
터 및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통해 개발되고 있지만 직
접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이를 인지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데이터 기반 행정의 추진 과
정에서 더욱 많은 데이터와 암호화 등을 거쳐도 국민의 
민감정보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어, 공공부문이 국민
의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이해를 
구해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2년 정보화 추진에 
따른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례인 NEIS 사태를 겪었으나,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다루게 될 국민에 대한 데이터 수
요는 더욱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데
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연구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시
각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데이터 기반 행정
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데
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종속변수로 선정
하였다.

3. 공공데이터의 개념

공공데이터 개념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래되
었는데, 2009년 ‘투명하고 열린 정부’라는 국정기조
를 위해 투명성, 시민참여, 협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Open Government Directive가 발표되었다(Ginsberg, 
2011). 그리고 2013년 7월 G8 국가 정상회의에서 다
섯 가지 공공데이터 원칙(open data principle)과 다섯 
가지 원칙 이행에 필요한 세 가지 공동조치(collective 
action)가 발표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국제적 
어젠다로 등장한다(G8 Summit, 2013). 2015년 5월  

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데이터 기반 행
정을 통해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코로나 19 당시 감염병 대응에도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를 활용하여 방역대응책을 수립한 것은 대표적인 데이
터 기반 행정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기여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서운석 외, 2020). 국민이 필요로 하고 적
시에 제공되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국민
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향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OECD, 2019).

둘째, 공공부문에 대한 시민참여 및 공동생산 가능
성의 증대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활성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데 
공공데이터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투명성은 물론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시민들의 공공 프로세스로의 
참여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Janssen et al. 2012; 
Yannoukakou & Araka, 2014). 특히 데이터 기반 행
정으로 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국민의 공공부문
에 대한 신뢰가 증대되면 기존에 공공부문에 대한 저신
뢰 혹은 냉소적이던 시민들이 공공부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선지원, 2021; 윤건 · 김철우, 2020; 
이재용, 2022; 이지안 외, 2024; Thapa, 2019; van 
Ooijen et al., 2019).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데이
터 분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 과정에 대한 
논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기조에 
따라 데이터 접근성의 제고를 통해 공공 프로세스가 전
문영역이 아닌 대중적으로 확대되어 참여를 제고하게 
된다(van Ooijen et al., 2019). 또한 데이터 기반 행
정을 통해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정부와 공동생산을 위
한 주요한 협력자로서 역할을 기대할수 있는데, 프랑스
는 옥상 녹화사업에 시민들의 크라우드 소싱 및 데이터 
분석전략을 활용하였는데 시민들은 개방형 데이터 베
이스를 통해 옥상 관련 데이터를 분류하여 해당 사업에 
기여하였다(De Feraudy, 2017). 국내의 경우 코로나 
19 당시 민간 개발자 그룹의 데이터 개방 요청에 따라 
마스크 알리미앱, 선별진료소 등 방역 대응을 위한 서
비스를 민간 부문에서 개발한바 있다(서형준 · 주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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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부의 데이터 개방 행정 구현에도 
높은 수용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데이터 개방
의 효과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넘어, 복
잡한 난제의 해결 및 혁신 등 비즈니스 창출과 같은 다
양한 긍정적 효과 등이 제시되고 있다(Janssen et al. 
2012; Yannoukakou & Araka, 2014).

공공데이터는 민간 이해관계자에게도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도 중
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축에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가 필수적이기 때문
에 두 변수간에 긴밀한 정의 관계가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 및 행
태를 주요 독립변수로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들
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면서 평가하는 공공데이터 품
질에 대한 인식,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식, 
실제 공공데이터의 활용 정도 등을 데이터 기반 행정 인
식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활용한다.

4.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

리터러시(literacy)는 문해력으로 번역되며 읽기, 쓰
기, 셈하는 능력을 포괄하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에는 정보를 찾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으며 디
지털 요소와 융합되어 다양한 리터러시 용어가 등장하
고 있다(최경희 · 조동성, 2023).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
한 개념에 대해 Mandinach and Gummer(2013)는 데
이터 리터러시는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식별하며 데이
터를 해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식별 · 수집 · 구성 · 분석 · 
요약 · 우선순위 지정하는 방법 등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 Ridsdale et al(2015)은 데이터를 수집, 관
리, 평가 및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Garnter(2019)는 데이터 소스와 구성요소, 적용된 분석 
방법 및 기술을 이해하며, 데이터를 문맥에 따라 읽고 쓰
고 전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Wolff et al.(2016)
은 윤리적 데이터 사용 범위에서 데이터로부터 현실세
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해답을 얻을수 있는 능력을 정의 

오타와 IODC 부속회의에서 공공데이터 헌장 초안
을 논의되었고, 2015년 10월 멕시코 OGP 정상회의
에서 오픈데이터 헌장이 공식발표하였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주요국가를 중
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
내에서는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 법률)」(법률 제14839호) 
제정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이 본격화되었다. 

국내 공공데이터 법률 제2조 4항에서는 공공데이터
를 ‘공공데이터 제공을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
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WWW Foundation(2015)은 공공데이터에 
대해 선제적이고 무료로 제공되는 접근성(accessible), 
컴퓨터에 의해 추출 및 가공될 수 있는 기계판독성
(machine-readable), 공공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최소
한의 규정에 대한 법률 혹은 명시적 조건하에서 이용이 
가능한 재사용가능성(re-usable) 등의 특징을 제시하
고 있다. 2015년 제정된 공공데이터 헌장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자유로운 이용, 재사용가능성,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재배포 될 수 있는 특성을 필수로 지니며, 
기술적 · 제도적 제공되는 디지털 데이터로 정의하였다
(Open data charter, 2015). 

공공데이터 정책이 부상하게 된 것은 주요 IT 선진
국들을 중심으로 민간에 대한 데이터 공개가 투명성 제
고만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국가경제발전의 원
동력 및 복잡한 정책 이슈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
식에서 출발한다(서형준, 2017; Janssen et al. 2012; 
Yannoukakou & Araka, 2014). 공공부문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공공부문 혁신의 주요 방향성으로 등장한 
것도, 공공기관이 자체 생산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
가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공데이터의 상당
수는 실질적으로 각종 정책 및 공공서비스에 활용되기 
때문에 품질 좋은 공공데이터의 생산과 공유 및 활용 체
계는 데이터 기반 행정구현의 성공으로 직결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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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의 근거에 해당한다. 과거 전
자정부의 도입은 공공부문 내부 효율화를 시작으로 정
책이슈 해결과 공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있었고, 데
이터 기반 행정도 동일한 관점을 견지한다(윤건 · 김윤
희, 2020). 하지만 데이터 기반 행정 도입에 따른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품질은 기존의 전자정부 도입 이상으
로 제고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OECD, 2020; 
Ubaldi et al., 2020; van Ooijen et al., 2019).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는 없으나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데
이터 기반 체계에서 산출되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윤건 · 김철우, 2021; 황성수 외, 2024; 
OECD, 2020; Ubaldi et al., 2020; van Ooijen et 
al., 2019).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따른 장점을 반영하여 선제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출물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
는 국민의 입장에서 각종 정책이슈를 해결하고, 실제 수
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선지원, 2021; 윤건, 2022; 윤건 · 김
철우, 2020; 이재용, 2022; 이지안 외, 2024; Thapa, 
2019).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연구는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다소 미비한 편인데 
무엇보다 연구대상이 일반 시민이 아닌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고 있어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인식연구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
공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경험 및 인식은 데이터 기반 행
정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 연구모형에 대한 조절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박
귀희 · 손달호, 2017; 이세호 외, 2021; Chohan & Hu, 
2020; He et al., 2025; Ju, 2022; Yu et al., 2024). 
한편 종속변수인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과 조절변수인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는 유사한 의미를 내포
하기 때문에 동일한 변수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과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하고 있다. OECD(2020)는 통계와 관련된 수학적 이해
와 기술에 기반하여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획
득하고, 생성하며, 소통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Liu 
et al.(2024)은 데이터에 접근하고 평가하며 조작하고 
요약하고 제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데이터 리터
러시를 규정하는 요소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
에 명확하지는 않으나 데이터와 관련된 전 과정을 모두 
포괄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 · 관리 · 분
석 · 시각화 · 해석 등에 대한 능력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세부 요인에 해당한다(Carlson et al., 2011; 
Wolff et al., 2016). 데이터 리터러시의 궁극적인 목적
은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역량에 있는 것이 아닌 데
이터릍 통해 개인 업무 · 조직 성과·삶의 질을 제고 하는
데 있다. 물론 최근의 데이터 폭증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
을 강제하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하지만(da 
Silva Cezar et al., 2023), 데이터가 필수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개
인 및 조직 차원에서 편익을 취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각
이 확대되고 있다(Liu et al., 2024; Ongena; 2023). 

데이터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데이터 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해석 및 활용 
역량이 필수적인 오늘날 중요한 역량으로 주목 받고 있
다. 데이터 기반 행정에 있어 데이터 리터러시는 주로 
공급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점이 많았으나, 국
민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인
하는 본 연구는 국민의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이 유의미
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의 데이터 리터러시
는 공공부문이 생성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출물 및 부가가
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 데이터 리터러
시 수준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반영하였다.

5.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개념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는 데이터를 주요 자
원으로 활용하여 도출된 정책 및 공공서비스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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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연구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본 연구에서 반영할 공공데이터,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종속변수와의 
관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각 요인 별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다만 각 요인의 데이터 기
반 행정에 대한 영향을 실증한 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
로, 각 요인 별 선행연구 중 데이터 기반 행정과 유사 개
념도 포괄적으로 참고하였다. 

1) 공공데이터 선행연구
윤건과 김윤희(2020)는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 공

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330명을 대상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공공데이터 융합요인은 역량요인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하였다. 
Talukder et al.(2019)는 방글라데시의 공공데이터 이
용 할 수 있는 대학 교직원, 공공 및 민간 전문가, 앱 개
발자, 기자 등 285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포탈 이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
데이터 포털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시스
템 품질, 정보 품질 등이 공공데이터 포털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o and 
Fan(2018)은 중국 상하이의 공무원 19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의 공공데이터 개방 역량에 대한 영향
요인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데이터 인지도가 공
공데이터 개방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Zhao et 
al.(2022)은 중국의 122개 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 개
방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
데이터 조직준비도, 공공데이터 법과 제도, 공공데이터 
수평적 압력이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e Souza et al.(2022)
은 브라질 국민 420명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이용
의도 영향요인 연구에서 열린 정부에 대한 태도, 전자정
부에 대한 태도가 공공데이터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영은 · 박지홍(2022)은 
직업적으로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반 국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데이터 기반 행
정 연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미 정책적으
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 및 역
량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구
체적으로 정책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 인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데이
터 기반 행정의 목적인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
스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체감 할수 있기 때문에 데이
터 기반 행정을 인식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
하였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
증연구에서도 사용자들이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사용의도 및 수용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유용성 등
의 긍정적 인식을 별도의 영향변수로 활용하고 있다(박
귀희 · 손달호, 2017; 이세호 외, 2021; Chohan & Hu, 
2020; Davis, 1989; He et al., 2025; Ju, 2022; Yu et 
al., 2024). 따라서 국민의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일
종의 매개체(proxy)로서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
스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은 의미가 있
다고 판단된다. 

상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국민의 데이
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별도로 제
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
정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하는 것은 국민 대상 데이터 기반 행정 연구
에 필수적이다. 선행연구에서 데이터 기반 제품 및 서
비스에 대한 유용성 등 긍정적 인식이 해당 데이터 기
반 제품 및 서비스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켰기 때문에(박
귀희 · 손달호, 2017; 이세호 외, 2021; Chohan & Hu, 
2020; He et al., 2025; Ju, 2022; Yu et al., 2024), 
해당 요인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은 확인하지 못하였
지만 핵심 영향요인으로서 역할을 기대할수 있다. 이에 
본 연구모형에 데이터 및 공공서비스 인식을 핵심 영향
요인으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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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영향을 미쳤다. Ongena(2023)는 네덜란드의 공
공 조직 종사자 12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의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데이터 
리터러시는 조직의 내적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
향을 미쳤으나 외적성과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da Silva Cezar et al.(2023)은 빅데
이터 전문가 및 관리자 등 빅데이터 이용환경에서 근무
하는 372명을 대상으로 업무회피 행위에 대한 영향요
인을 실증하였다. 변수 중 데이터 리터러시는 인지된 업
무과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피로에 대
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데이터 리터러시는 
업무회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는 못했으나 인지된 업무과잉의 매개효과를 통해 
업무회피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변수의 관계성 측면에서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데
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하
지는 못 하였다.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의 종속변수가 데
이터 기반 행정에 해당하는 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기술, 
데이터 기반 성과 등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요인
에 해당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박종남 · 조예은, 2021; da 
Silva Cezar et al., 2023; Liu et al., 2024; Ongena, 
2023). 이를 토대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데이터 기반 행
정에 대한 영향요인중 하나로 반영하고자 한다. 

3)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영향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관련 선

행연구이다. Chohan & Hu(2020)는 파키스탄의 데이
터를 근간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적용 공공서비스에 대
한 이해가 있는 시민 28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였다. 분석결과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이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에 대한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물인터
넷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용의도는 사물인터넷 공공서
비스의 공공가치 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세호 외(2021)는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133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
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데이터
에 대한 콘텐츠 이해, 지각된 유용성은 공공데이터 서비
스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콘텐츠 이해와 공공데이터 서비스 만족도는 공공데이
터 서비스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매개
효과 분석의 경우 공공데이터 서비스 만족도는 콘텐츠 
이해와 공공데이터 서비스 지속사용의도의 관계를 긍
정적으로 매개하였다.

변수의 관계성 측면에서 윤건과 김윤희(2020)의 연
구에서 공공데이터 요인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 긍
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 그 외 공공데이터 요인이 독
립변수로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영향요인은 확인
하지는 못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은 데이터 기반 행정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2020; de Souza et al., 2022; 
Talukder et al., 2019; Zhao & Fan, 2018), 공공데
이터에 대한 인식, 공공데이터 개방 태도,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 등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
여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 데이터 리터리시의 선행연구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영향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박종남과 조예은(2021)은 국내 공
공기관 종사자 199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성숙도
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구성원의 데
이터 리터러시는 조직의 데이터 분석 성숙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데이터 리터
러시는 관계지향 조직문화의 긍정적 조절효과를 통해 
데이터 분석 성숙도를 제고하였다. Liu et al.(2024)
은 대만의 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교육을 위
한 빅데이터 이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하였다. 
분석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영향요인으로 활용
하였고,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은 STEAM 교육에 대한 
학습 태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빅데이터 이용의도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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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였다.
변수의 관계성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

서비스가 조절변수로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 적용
된 연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토대
로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
식 등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박귀희 · 손달호, 2017; 이세호 외, 2021; 
Chohan & Hu, 2020; He et al., 2025; Ju, 2022; Yu 
et al., 2024). 선행연구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대한 
긍정인식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도를 중
심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했는데,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따른 산출물이자 국
민들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까지 

7. 데이터 기반 행정 영향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를 실증
한 선행연구를 확인하였다. 참조한 선행연구의 범위는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이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영향을 
실증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서재호(2020)는 부산시청 공무원 211명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조직의 데이터 기반 행정 수준을 제고
시키는 요인으로 문화적 요인, 기술적 요인, 제도적 요
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다. 박귀
희와 손달호(2017)는 국내 37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무원의 빅데이터 
활용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빅데이
터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빅데
이터 활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윤건과 김철
우(2020)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국책연구
기관 연구원 총 330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정책활
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데이
터 프로세스 경험, 데이터 기반 행정 중요성이 데이터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 공
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능형 행정서비스 
성과기대와 지능형 행정서비스 촉진 조건이 지능형 행
정서비스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귀희 · 손달호(2017)는 국내 370명의 공
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무
원의 빅데이터 활용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
석결과 빅데이터 활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빅
데이터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 대해 빅데이터에 대한 
인지도, 개방적 태도, 협력 및 전문성 정도를 의미하는 
행태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
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빅데이터에 대한 지각
된 사용용이성에 대해 데이터 관련 기술적 역량과 관련
된 데이터 구조설계와 데이터베이스관리가 긍정적 영
향을 미쳤다.

민간 부문의 경우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제품 도입
이 공공부문 보다 이른시기에 이루어졌으며, 관련 실
증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He et al.(2025)은 데이터 기
반 지능형 모바일 쇼핑 서비스 이용자 962명을 대상으
로한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 지능형 추천기능과 데이터 
기반 지능형 물류 요인이 모바일 쇼핑 이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Ju(2022)는 국내 
공항 및 항공사의 빅데이터 기반 항공 서비스 이용 경험
자 3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토대로. 빅데이터 기반 
항공 서비스의 만족도가 빅데이터 기반 항공서비스 재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Yu et 
al.(2024)은 금융사의 국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29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이데이
터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통제가능성, 보안성, 다양성, 
개인화 등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보안
성, 개인화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가치는 
투명성과 이용의도, 통제가능성과 이용의도, 다양성과 
이용의도, 개인화와 이용의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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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긍정적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데이터 
활용 역량과 데이터 기반 문화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부
정적 효과성을 감소시켰다. 김진주와 고길곤(2024)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클라우드 전환 시대 데이터
기반행정에 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국내 공무원 500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용의도
에 미치는 요인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사용 장벽
과 전통 장벽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용의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반면, 위험장벽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용의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석 외
(2024)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클라우드 전환 시
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국내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혁신지향문화에 대한 인식, 혁신행동에 대
한 인식, 업무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의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역량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매개효과 분석에서 업무자율성인식이 혁신행동
에 대한 인식과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역량에 대한 인
식을 긍정적으로 매개하였다. 김용희와 권혜진(2024)
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클라우드 전환 시대 데이
터기반행정에 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국내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업무가중에 대한 요인을 실
증하였다. 분석결과 데이터 품질, 혁신행동, 수평적 의
사소통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업무 가중을 유의미하게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측
면에서 확인된 선행연구는 모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김용희 · 권혜진, 2024; 김지현 · 한진영, 2024; 
김진주 · 고길곤, 2024; 박귀희 · 손달호, 2017; 박종성, 
2024; 서재호, 2020; 이지안 외, 2024; 양형석 외; 윤
건, 2022; 윤건 · 김철우, 2020). 이는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실무자인 공무원들의 인식이 데이터 기반 행정
의 정착에 주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
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 행정의 수혜자에 대한 고려 없
이 공급자 관점의 데이터 기반 행정은 구현되기 어렵다. 

정책 활용 중요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 기
반 행정 중요성과 데이터 기반 충분성이 데이터 정책 
활용 충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2022)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활
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공데이터 담당 공무원과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3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무
원의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하
였다. 분석결과 데이터 기획, 데이터 문화, 개인 데이터 
스킬, 데이터 제도 등이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다. 이지안 외(2024)는 한국행정연구원
이 수행한 클라우드 전환 시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국내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지능
정보화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혁신행정담당
관, 중앙 · 지방정부 부처 소속 일반 공무원 472명을 대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데이터 인프라, 
혁신지향문화, 성과관리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 인프라, 혁신지향문화, 
성과관리가 데이터 기반 조직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 데이터 기반 조직행동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
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다. 박예종
(2024)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클라우드 전환 시
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국내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4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모델에 대해 데이터 기
반 행정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조직 준비성이 개인의 데이터 활용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부 집단별로는 중앙정부는 조직준비
성, 여유자원이 긍정적인 영향요인을 보였으며, 지방정
부는 지각된 유용성, 조직준비성, 이해관계자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김지현과 한진영(2024)은 한
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클라우드 전환 시대 데이터기
반행정에 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국내 공무원 500명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무원의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데이터 활용 역량
은 데이터 기반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데이
터 활용 역량과 데이터 기반 문화는 데이터 기반 행정



정보화정책 제33권 제1호

2026·봄36

특히 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역량의 확대로 인
한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더 나은 맞춤형 정
책 및 공공서비스 제공만으로 국민을 설득하는데 한계
가 있다(서형준, 2021). 따라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데이
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에 활용된 이론 및 연구모형 측면에서 구체적으
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 연구는 먼저 박귀희와 손달
호(2017)의 연구로 Davis(1989)의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론에 따라 기술에 대한 유용성
과 용이성을 활용하였다. 김진주와 고길곤(2024)은 혁
신장벽(혹은 저항)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모형
을 구성하였다. 박예종(2024)은 기술 · 조직 · 환경 요인
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적용하였다. 서재호(2020)는 
문화적 요인 · 기술적 요인 · 인적 요인, 리더십 요인, 제
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윤건
(2022)은 조직역량 · 개인역량 · 기반역량을 중심으로 연
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지안 외(2024)는 혁신조직문
화와 혁신행동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기술 
· 조직 ·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김지현과 한진영(2024)은 데이터활용역량과 데이터기
반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양형석 외
(2024) 혁신조직문화와 혁신행동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김용희와 권혜진(2024)은 정보기술요인 · 
조직관리요인 · 개인수준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
성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
한 영향요인을 실증한 연구는 박귀희와 손달호(2017)
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이론 및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
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박귀희와 손달호(2017)는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라는 기술 수용에 초점을 맞
추면서, 최신기술 도입에 활용되는 TAM 이론을 적용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행정연
구원의 데이터 기반행정 관련 실태조사라는 2차 자료
에 기반하면서 이론 및 기존 연구모형보다는 문항을 중
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김지현 · 한
진영, 2024; 김진주 · 고길곤, 2024; 박예종, 2024; 양형
석 외, 2024; 윤건, 2022; 윤건 · 김철우, 2020; 이지안 

외, 2024). 공통적으로 연구모형에서 기술, 조직, 기반
(환경), 개인역량 등에 해당하는 변수를 반영하고 있다
(김지현 · 한진영, 2024; 김진주 · 고길곤, 2024; 박예종, 
2024; 서재호, 2020; 양형석 외, 2024; 윤건, 2022; 윤
건 · 김철우, 2020; 이지안 외, 2024).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영향요인은 현재까지 이론
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또한 TAM과 같은 최신 기술 
수용 관련 모형을 적용하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대상이 공무원에 해당되어 선
행연구에서 고려된 연구모형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영향요인 측면에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데이
터 관련 요인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김용희 · 권혜진, 2024; 김지현 · 한진
영, 2024; 박종성, 2024; 윤건, 2022). 관련 이론은 확
인하지 못 하였으나 선행연구의 실증결과는 데이터 기
반 행정의 정착 및 활성화는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품질 
및 활용 역량 등에 있으며, 이는 국민의 데이터 관련 요
인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영향을 실증하
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을 지지한다. 이에 본 연
구는 이론적 기반의 한계가 있으나 데이터 기반 행정이 
최근에 나온 개념이고, 선행연구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연구모
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8.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주요 연구변수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
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공공데이터, 데이
터 리터러시,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데이터 
기반 행정관련 선행연구의 상당수가 공무원을 주요 연
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연구 요인들
이 일반 국민이 인지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고, 해당 정
책이 하향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입장에
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
만 관련 정책의 실제 대상은 국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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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연구의 경우 대다수가 특정 
기관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변수 선정 근거가 다
소 미비하였다. 이는 2차 자료 활용으로 인해 정해진 설
문 문항 내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한계에 기인한다. 하지
만 이로 인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다양하고 독창적
인 연구변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된다. 셋
째, 공공부문내 에서 국민에 대한 능동적 역할의 부재이
다. 공공데이터,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데이
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연
구에서 국민은 주로 수요자 역할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
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공부문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
영하지 못한 관점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하는 본 연
구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실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데이
터 기반 행정의 성공은 공공부문의 노력만이 아닌 일반 
국민의 긍정적 인식 및 지지도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
다. 둘째,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리터러시 등 데이터 요
인에 대한 고려이다. 현재까지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리터러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실
증한 연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
성화에 있어 데이터 관련 여건 및 역량에 대한 중요성
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
스의 영향을 데이터 기반 행정과 구분하여 영향을 확인
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데이
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이 데이터 기반 행
정을 인지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본 연구는 그 역할을 확
인하고자 한다. 넷째,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협력자로서
의 역할을 강조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최신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정부에서 국민의 참여 및 공동생산 가능
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 요인을 
주요 독립변수로 선정한 것은 국민들의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 및 보유하는 데이터
로 공공데이터 포털 등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증대
되고 있다. 윤건과 김윤희(2020)의 연구는 공무원을 대
상으로 하였으나 공공데이터 융합 요인의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긍정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외 공
공데이터 관련 선행연구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
이터 자원 및 준비도 등이 공공데이터 재사용 인식 등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공공데이터 요인의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de Souza 
et al., 2022; Talukder et al., 2019; Zhao & Fan, 
2018).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공조직의 데이터 이용 경험, 데
이터 품질 및 인프라, 데이터 제도 등이 데이터 기반 행
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희 · 
권혜진, 2024; 박종성, 2024; 이지안 외, 2024; 윤건, 
2022; 윤건 · 김철우, 2020).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요
인을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의미하
는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제공된 공공데이터의 수준을 
의미하는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국민의 공공데이터 활
용 경험을 의미하는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을 세부 변
수로 활용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국민의 공공데이터 인식 요인은 국민의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H-1-1) �국민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은 국민의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

H-1-2) �국민의 공공데이터 품질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은 국민의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

H-1-3)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현황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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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을 
대표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 폭증 시대에 업
무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 능력에 해당한다. 데이
터 리터러시의 직접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영향
은 확인하지 못 하였으나, Liu et al.(2024)의 연구에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빅데이터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쳤으며, 박종남과 조예은(2021)의 연구에서 데이
터 리터러시는 공공조직의 데이터 분석 성숙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리터
러시는 데이터 관련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역
할을 할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일부 선행연구를 보면, 윤건(2022)은 공무원 
데이터 스킬이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김지현과 한진영(2024)은 공
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은 데이터 기반 문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 활용 역량과 데이터 기반 문
화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긍정적 효과 인식을 제고시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데이터 리터러
시 수준이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H-2) �국민의 높은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은 국민의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은 데이터를 통
해 도출된 정책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
다.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조절효과를 데
이터 관련 요인과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관계를 실증
한 연구는 확인하지 못 하였으나 유사한 변수 간의 관계
를 실증한 연구를 확인하였다. 공공부문을 기준으로 이
세호 외(2021)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성과기대와 지능형 
행정서비스 촉진조건이 지능형 행정서비스 지속사용의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Chohan 

and Hu(2020)는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
된 이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이 사물인터넷 공공서비
스에 대한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간부
문을 기준으로 He et al.(2025)은 데이터 기반 지능형 
추천기능과 데이터 기반 지능형 물류 요인이 모바일 쇼
핑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고, Ju(2022)는 빅데이터 기반 항공 서비스의 만족도가 
빅데이터 기반 항공서비스 재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실증하였으며, Yu et al.(2024)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보안성, 개인화가 마이데이터 서
비스 이용가치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다. 비록 조절효과를 확
인하지 못 하였으나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대한 재
사용의도로 이어진다는 것은 공공부문 데이터 기반 정
책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
한 인식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특히 
Yu et al.(2024)의 연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인
화 요인은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가 지향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공 산출물 도출과 관련된다는 측
면에서 연구의 가설을 지지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가 데이터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국민의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은 독립변수와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대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한다.

H-3-1) �국민의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식과 국민의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한다.

H-3-2) �국민의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품질에 대한 인식과 국민의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한다.

H-3-3) �국민의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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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긍정적 인식은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과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의 관계를 긍정
적으로 조절한다.

H-3-4) �국민의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리터리시 수준과 국민의 데
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 관계를 긍정
적으로 조절한다.

2. 데이터 수집 및 연구방법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해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대전환인식을 주제로 한 온라인 패널 설문조
사를 수행하였다. 표본추출은 방법은 할당표본(quota 
sampling) 추출을 활용하여 2023년 2월 22일부터 2
월 27일까지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링크를 송부하여 
1,309명의 응답 중 불성실 응답 209명을 제외한 총 
1,100명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
절변수 중 공공데이터 이용현황에 대한 측정문항을 제
외하고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1)전혀 그렇지 않
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
렇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공공데이터 이용현황은 (1)

거의 이용안함, (2)드물게 이용함(연간 최소 2회 이상), 
(3)보통(반년간 최소 2회 이상), (4)종종 이용함(월 최소 
2회 이상), (5)자주 이용함(주 최소 2회 이상) 등으로 구
성하였다. 통제변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종속변수로 
하는 선행연구에서 된 성별, 연령, 학력 등이 공통적으
로 활용되어 해당 변수를 반영하였다(김지현, 2024; 김
진주 · 고길곤, 2024; 박예종, 2024; 양현석 외, 2024; 
윤건, 2022; 윤건 · 김철우, 2020). 해당 통제변수들은 
데이터 기반 행정 외에도 최신 기술 관련 개인 인식조사
에서 자주 활용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해당한다. 통
제변수인 성별과 학력은 범주형 척도를 활용하고, 연령
은 응답자의 연령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문항은 <표 1>과 같다.

3. 응답자의 특성

온라인 패널조사를 수행한 시민 1,100명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 557명
(50.6%), 여성 543명(49.4%)이고, 연령은 20대 190명
(17.3%), 30대 195명(17.7%), 40대 231명(21%), 50
대 256명(23.3%), 60대 이상 228명(20.7%)으로 학력

-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
- 데이터 리터러시

-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

- 성별
- 연령
- 학력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조절변수>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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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변수의 측정문항

변수 측정문항 참고문헌

독립
변수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킨다.
-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발에 유용하다.
- 공공데이터 개방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Seo & Myeong(2021),  
Weerakkody et al.(2017)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는 최신 데이터를 제공한다.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필요에 따라 제공된다.

Seo & Myeong(2021),  
Zhenbin et al.(2020)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 �(1) 거의 이용안함, (2) 드물게 이용함(연간 최소 2회 이상),  
보통(반년간 최소 2회 이상), (4) 종종 이용함(월 최소 2회  
이상), (5) 자주 이용함(주 최소 2회 이상)

-

데이터 
리터러시

- 나의 필요에 맞는 데이터의 원 출처(source)를 잘 알고 있다.
-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가공할 수 있다.
- 데이터를 나의 필요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 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박종남 · 조예은 (2021),  
Carlson et al.(2011), Wolff(2016) 

독립
변수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

-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
-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동의한다.
-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기존 공공부문 인력의 교육에 동의한다.

Broomfield & Reutter(2021),  
Seo & Myeong(2021)  

조절
변수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 데이터 기반 맞춤 정책 및 공공서비스는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
- �데이터 기반 맞춤 정책 및 공공서비스는 예측이 어려운 정책이슈  

해결에 기여한다.
- �데이터 기반 맞춤 정책 및 공공서비스는 복지사각지대 해결에  

기여한다.
- �데이터 기반 맞춤 정책 및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킨다.

윤건(2022), 윤건 · 김철우(2020), 
Broomfield & Reutter(2021),  
Seo & Myeong(2021)  

통제
변수

성별 남성, 여성
김지현(2024), 김진주 · 고길곤(2024),  
박예종(2024), 서재호(2020) 양현석 외
(2024), 윤건(2022), 윤건 · 김철우(2020)

연령 만 나이(숫자)
김지현(2024), 김진주 · 고길곤(2024),  
박예종(2024), 양현석 외(2024),  
윤건(2022), 윤건 · 김철우(202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2, 4년제 포함),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및 졸업 

김지현(2024), 김진주 · 고길곤(2024),  
박예종(2024), 윤건(2022),  
윤건 · 김철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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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자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557 50.6

여성 543 49.4

연령

20대 190 17.3

30대 195 17.7

40대 231 21

50대 256 23.3

60대 이상 228 20.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 0.5

고등학교 졸업 195 17.7

대학교 재학(2, 4년제 포함) 117 10.6

대학교 졸업 654 59.5

대학원 재학 및 졸업 129 11.7

<표 3> 연구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① 변수 ② 요인적재치 Eigen 값 ③ KMO ④ Bartlett sphericity ⑤ Cronbach’s alpha

⑥ 공공데이터 개방인식
0.880
0.895
0.872

⑦ 2.336 ⑧ 0.732 ⑨ 1498.426*** ⑩ 0.857

⑪ 공공데이터 품질인식

0.801
0.845
0.848
0.771

⑫ 2.669 ⑬ 0.804 ⑭ 1650.208*** ⑮ 0.833

⑯ 데이터 리터러시

0.775
0.824
0.888
0.871
0.842

⑰ 3.536 ⑱ 0.875 3203.739*** ⑲ 0.896

⑳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0.796
0.835
0.822
0.851

① 2.730 ② 0.807 ③ 1771.776*** ④ 0.844

⑤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

0.855
0.803
0.878
0.851

⑥ 2.871 ⑦ 0.818 ⑧ 2132.987*** ⑨ 0.868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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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학교 졸업 이하 5명(0.5%), 고등학교 졸업 195명
(17.7%), 대학교 재학(2, 4년제 포함) 117명(10.6%), 
대학교 졸업 654명(59.5%), 대학원 재학 및 졸업 129
명(11.7%)이다.

4.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단일문항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이용현황을 제외하고 
복수문항을 활용한 주요 연구변수의 타당도(validity)
와 신뢰도(reliability)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주
성분 분석에서 측정문항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
었고, 가장 낮은 요인적재치도 권고수치 0.6 이상으로 
확인되었다(Kaiser, 1974). 요인분석의 적합성 판단

을 위한 KMO(Kaiser-Meyer-Olkin)는 최소 0.7이상
이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의 경우 모두 유의확률은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요인분석
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신뢰
도 계수는 최소 0.8 이상으로 권고 수치인 0.6을 보이
고 있어 신뢰성이 입증되었다(DeVellis, 2011).

Ⅳ. 실증분석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표 4>는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로, 주요변수의 
평균값 중 공공데이터 개방이 3.71로 가장 높고, 공공

<표 4>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공데이터 개방인식 1,100 1 5 3.71 0.74 

공공데이터 품질인식 1,100 1 5 3.32 0.66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1,100 1 5 2.73 1.24 

데이터 리터러시 1,100 1 5 3.36 0.75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1,100 1 5 3.47 0.66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 1,100 1 5 3.50 0.70 

<표 5>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1 .387** .149** .323** .403** .440**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387** 1 .131** .220** .500** .408**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149** .131** 1 .242** .186** .215**

데이터 리터러시 .323** .220** .242** 1 .277** .320**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403** .500** .186** .277** 1 .701**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 .440** .408** .215** .320** .701** 1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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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용현황이 2.73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 국민들
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지
만 이것이 실제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데이터의 양적 측면이 
아닌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 등 국민들의 공공
데이터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표 
5>는 연구변수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며, 데
이터 기반 행정과 상관성이 높은 변수는 데이터 기반 정
책 및 공공서비스(0.701)였으며, 상관성이 낮은 변수는 
공공데이터 이용현황(0.215)로 나타났다.

2. 가설 검증 결과

1) 직접효과 검증
 <표 6>은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

석결과이고 Model 1은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델이며, 
Model 2는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델이다. 다
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주요 연구변수에 대한 VIF는 
모두 2 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Model 1에서는 공
공데이터 개방 인식,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 데이터 리터러시가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odel 
2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데이터 리터러시가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Model 1, Model 2 모두 주요 독립변수들이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리터러시 등 국민
의 데이터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데이터 기

<표 6>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
Model 1 Model 2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독립변수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0.263*** 0.027 0.238*** 0.027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0.267*** 0.029 0.268*** 0.029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 0.058*** 0.015 0.048** 0.015 

데이터 리터러시 0.139*** 0.025 0.157*** 0.027 

통제변수

연령

 
 
 
 

0.007*** 0.001 

성별_남성더미 0.162*** 0.035 

학력_고졸 0.206 0.263 

학력_대재 0.228 0.267 

학력_대졸 0.212 0.262 

학력_대학원 0.275 0.266 

⑯ 상수 1.017*** 0.118 0.446 0.282 

R제곱 0.297 0.328 

수정된 R제곱 0.294 0.322 

F-value 115.35*** 53.21***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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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이고 Model 3은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
가 포함된 모델이며, Model 4는 독립변수, 통제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델이다. 조절효과분
석의 경우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어 있어 다중공선성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에 대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수행
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주요 연구변수에 대
한 VIF는 모두 2 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Model 3에
서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이 데이
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Model 4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공공데
이터 이용현황,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상호작용항인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X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이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림 2>는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의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과 데이터 기반 행정인식의 관계
에 대한 조절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높은 데이터 

반 행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한 선행연구에서 데이
터 요인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함을 확인하
였다(김용희 · 권혜진, 2024; 김지현 · 한진영, 2024; 박
종성, 2024; 윤건, 2022). 세부적으로 공공데이터 요
인의 경우 윤건과 김윤희 (2020)는 공공데이터 융합요
인의 직접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긍정적 효과
를 실증하였고, 유사 연구에서도 공공데이터 요인이 데
이터 관련 요인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
하고 있다(de Souza et al., 2022; Talukder et al., 
2019; Zhao & Fan, 2018).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
가 데이터 관련 요인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선
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박종남 · 조예은, 2021; Liu et 
al., 2024). 데이터 기반 행정 연구는 대다수가 공공부
문의 데이터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데
이터 기반 행정의 수혜자인 국민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 
및 행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조절효과분석
<표 7>은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대한 조절효과 분

5

4.5

4

3.5

3

1                                 2                                 3                                 4                                 5

데
이
터
 기
반
 행
정
 인
식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낮은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높은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그림 2>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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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이 낮은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과 비교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
을 제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먼저 조절변수인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은 Model 3, Model 4에서 모
두 직접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데이터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요인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실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박종남 · 조예은, 2017; 이세호 외, 2021; 
Chohan & Hu, 2020; He et al., 2025; Ju, 2022; Yu 
et al., 2024). 조절효과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
공서비스 인식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구

<표 7>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 조절효과분석

변수
비표준화계수

   Model 3  Model 4

표준오차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독립변수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0.138*** 0.022 0.151*** 0.023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0.030 0.026 0.030 0.026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 0.029* 0.012 0.028* 0.012 

데이터 리터러시 0.088*** 0.022 0.087*** 0.022 

조절변수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0.607*** 0.027 0.599*** 0.027 

상호작용항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X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0.061* 0.029 

공공데이터품질 인식X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0.0002 0.030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X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0.024 0.018 

데이터 리터러시X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 -0.008 0.029 

통제변수

연령 0.003* 0.001 0.003* 0.001 

성별_남성더미 0.114*** 0.029 0.115*** 0.029 

학력_고졸 0.410 0.217 0.453* 0.220 

학력_대재 0.354 0.220 0.399 0.223 

학력_대졸 0.387 0.215 0.431* 0.218 

학력_대학원 0.397 0.219 0.441* 0.221 

상수 -0.167 0.234 2.868*** 0.227 

R제곱 0.545 0.548 

수정된 R제곱 0.541 0.542 

F-value 115.51*** 87.53***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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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데이터 기반 행정 인
식, 상호작용항이 모두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 조절효과 
중 증강효과(enhancing effect)가 확인되었다.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를 활
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에 영향을 주는 공공
데이터 개방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기여하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
과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서형준, 2017; de Souza et al., 
2022; Janssen et al. 2012), 이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수혜자의 확대에 있
음을 내포한다(박종남 · 조예은, 2017; 이세호 외, 2021; 
Chohan & Hu, 2020; He et al., 2025; Ju, 2022; Yu 
et al., 2024).

Ⅴ. 시사점 및 제언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에 대한 시사
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발굴의 
필요성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공
공데이터 품질 인식,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모두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하
지만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지만 공공
데이터 이용현황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및 활용도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활용
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괴리는 공공데
이터를 공공기관의 보유 자원으로 한정하여 다양한 부
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의 미비에서 비
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데이터가 공공 프로세스 과
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부산물이 아닌 자체적으로 유의
미한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는 인식이 공공데이터의 가
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서형준, 2017; Janssen et al. 
2012; Yannoukakou & Araka, 2014). 국내의 경우 
COVID-19 대응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사례에서 

보듯이 기계판독이 가능하고, 시의성 있으며,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공공데이터가 공익적, 비지
즈니스적 차원에서 효과를 거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
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 증진은 공공부문의 새로운 유
형의 공공데이터 수집 및 발굴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핵심인 활용 가능한 데
이터의 양적·질적제고를 촉진할수 있다. 양질의 방대한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촉
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촉진
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보편적인 데이터 역량을 증진해야 한
다. 분석결과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
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리터러시
는 디지털 기술 확대에 따른 데이터의 가치를 판별하고,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으로 여겨진다. 데이터 리
터러시는 데이터 역량을 반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
닌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부터 조직 및 사회적으로 편익
을 유발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박종남 · 조예
은, 2021; Liu et al., 2024; Ongena; 2023). 한편 데
이터 리터러시에 따른 격차 문제를 조명하고 대응할 필
요가 있다. 일례로 COVID-19 당시에 방역대응을 위한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 활용은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선
진국에서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스마트폰 보급이 미비
한 저개발국은 효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Worldbank, 
2021). 데이터 리터리시 역량의 차이는 데이터 기반 행
정에 따른 편익도 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소외계층의 경우 과거 PC 기반의 격차
는 해소되었으나 스마트기기와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은 일반 이용자와 여전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
반 행정에 따른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적으로 편익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데이터 리터러시 격차해소가 
요구된다.

셋째, 공공부문의 양질의 데이터 기반 산출물을 확대
해야 한다. 조절변수인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은 직접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과 데이터 기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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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식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였다. 공공 및 민간
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에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유용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지속사
용의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박
종남 · 조예은, 2017; 이세호 외, 2021; Chohan & Hu, 
2020; He et al., 2025; Ju, 2022; Yu et al., 2024),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향유하는 국
민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인
식 제고도 높아질 수 있다. Yu et al.(2024)의 마이데이
터 서비스 이용 요인으로 개인화가 핵심요인중 하나로 
확인되는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데이
터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따른 정책 및 공공
서비스의 설계에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용희 · 권혜진, 2024; 
김지현 · 한진영, 2024; 김진주 · 고길곤, 2024; 이지안 
외, 2024; 박귀희 · 손달호, 2017; 박종남, 2024; 서재
호, 2020; 양형석 외, 2024; 윤건, 2022; 윤건 · 김철우, 
2020).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서비스의 양적 ·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공공데이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프라의 사각지대
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외계층의 데이터가 누
락되어 데이터 기반 산출물의 편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산출물의 보편화는 
장기적으로 데이터 기반 정부 구현에도 기여 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
반 행정 확산 기조에 따라 국민의 관점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하였다. 기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급자인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데이
터 기반 행정의 요인을 실증하는 것이 데이터 기반 행정
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전제하였다. 특히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핵
심인 데이터 요인을 반영하였다. 독립변수는 공공데이
터 요인(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공공데이터 품질 인식,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데이터 리터러시를 반영하고, 조
절변수는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식으로 설
정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대한 영향을 실증하였
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 공공데이
터 품질 인식,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조절회
귀분석결과에서 조절변수인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
서비스 인식은 직접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과 데이터 기
반 행정 인식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였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데이터 융합을 통한 선제적 예측과 민첩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agile government’를 지향하는데
(황성수 외, 2024), 이처럼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차
세대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만이 아닌 일반 국
민의 지지도 요구된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연구분석틀의 미비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
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수 확인하였으나, 해당 선행연구
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자료에 있는 변수
를 활용한 것으로 강한 이론적 배경에 따른 것은 아니었
다. 본 연구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
였으나, 데이터 기반 행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추가
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선행연구가 주
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민 대상 연구에
서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둘째, 연구대
상의 편향성 문제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
로 하여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해 일정 수준 
이해 및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조명도 필요한데, 부
득이 이들의 견해는 반영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급속한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소외계층
과 일반 국민 간의 정보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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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연구대상의 문제는 추후 소외계
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셋째, 데이터 기반 산출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문
제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목적중 하나인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실제 데
이터의 활용여부를 인지하기는 어렵다. 직접적으로 온
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부문의 산출물 외에는 국민
들이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공공 프로세스의 상
당수가 대외적으로 공개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가능한 공공 산출물에 대한 데이터 활용 여부를 공개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 진행과정에서 해결되지 못
한 한계점이 있으나 기존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선행연
구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
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조명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의 지
속가능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방법론적 측면
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단년도 설문조사로 
횡단연구에 해당한다. 횡단연구는 특정시점의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데, 이로인해 특정 시기 및 사건에 따른 편향성이 반영
될 수 있고,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교란변수(omitted 
variable)의 편향으로 인한 내생성(endogeneity)이 발
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민의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패널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연구
가 다수 이루어 지면 국민의 데이터 기반 행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연구모형의 
정교화 및 설명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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